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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혼 재혼의 법칙!]
결혼은‘판단력’부족으로 이뤄지며,

이혼은‘인내력’부족으로 이뤄지고,

재혼은‘기억력’부족으로 이뤄진다.

[애완견의 고민]
오늘 우리 주인이 쇠고기 통조림을 사왔다. 50불짜

리라는데 그런대로 먹을 만하다. 요즘 내가 밥맛이 없

어 보이는지 내일은 한 병에 100불쯤하는 영양제를 

사다 준다는데……

이러다가 살찌면 어쩌나?

[한국인 필독 도서 내용 요약] 
1. 황석영의‘장길산’

“내가 장길 싼 가격에 팔겠소.”

―불법 장기 매매의 현장을 그린 본격 다큐 소설 

2. 채만식의‘논 이야기’

“어제는 하루 종일 놀았다.”

―최저임금으로 일자리를 잃은 백수의 일상을 그린 

소설 

3. 신경숙의‘외딴 방’

“왜 딴 방에서 자려고 해?”

―부부싸움 후 각방을 쓰는 권태기 부부 이야기 

4. 전영택의‘화수분’

“아르바이트 일당 화수분 여기 있어요.”

―화, 수요일에만 일하는 알바생의 신분 상승 성공기

유머

[영어가 잘 안 들린다면]
웹서핑하다가 이런 배너광고를 보았다.

“영어가 잘 안 들리신다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영어가 짧은 나는 바로 배너를 클릭했다. 그때 다음

과 같은 문구가 나왔다.

“그렇다면 ○○보청기를 사용해 보세요.”

[사실은]
남편의 고급 승용차로 외출하던 여자가 이웃집 여자

와 마주쳤다.

이웃집 여자가 넌지시 물었다.

“남편 연봉이 많이 오른 모양이죠?”

“왜요?

“되게 비싼 외제차로 바꿨으니 말이에요.”

“아뇨. 사실은 남편을 바꿨어요.”

[남편의 소원]
남편의 60번째 생일을 맞아 부부가 생일축하파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파티 도중 어디에선가 요정이 부부 앞에 나

타나 말했다. 

“당신들은 60살까지 부부싸움 한 번도 안하며 사이

좋게 지냈기 때문에 제가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드릴

까 해요. 우선, 아내 분의 소원이 뭐죠? ”

부인이 반색하며 대답했다.

“아하~! 어쩜 이렇게 좋은 일이…… 그동안 우리는 

너무 가난했어요. 남편과 사이좋게 세계일주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 

그러자,‘펑’소리가 나며 부인의 손에 어마어마한 금

액 상당의 세계일주 여행 티켓 2장이 쥐어져 있었다. 

요정이 다시 남편에게 물었다.

“이제 남편 분의 소원은 뭐죠?” 

기대에 부푼 남편이 대답했다.

“저는 저보다 30살 어린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의외의 대답에 어이없어진 부인.

그 부인을 힐끗 쳐다본 요정은 그래도 약속한 것이 

있으므로 남편의 소원을 들어줘야만 했다.

그리고‘펑’소리와 함께 남편은 90살이 되었다.

[정비사와 의사의 차이]
자동차 정비사가 엔진을 정비하고 있는데 마침 그 동

네에서 살고 있는 외과의사가 들렀다. 정비사가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다

“의사선생님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엔진을 해부하고 

수리하고 나면 새것이 됩니다. 의사선생님께서 하시는 

일과 비슷한 일이지요. 그런데 왜 제 수입이 의사 선생

님보다 훨씬 적은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의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엔진이 작동하고 있을 때 수리해 보세요.”


